
'태양의 후예' 캠프 그리브스, 안보관광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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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약·하루 250 →8월  당  매 ·3천  출

2018년  역사공원 등 전시·문 ·체험 공간 조  

(파주=연합뉴스) 식  = 드라  '태양  ' 촬 로 심  끈 경  파주 민간 출 제

(민 ) 쪽   미  캠프 그 브스가 안보 로 정 다. 

경 는 난 23  1사단과 '캠프 그 브스 안보  사업 에 한 약'  체결, 캠프 그 브스 

  안보 로 정했다고 28  다.

캠프 그리브스 위치도

안보 는 사   시 보 에 라 할   정한다.

안보 로 정 에 라 캠프 그 브스는 는 8월  사전 약 없  당  각 매 에  

 하  하루 3천  출 할 수 게 다.

인쇄하기 닫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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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프 그 브스는 민  쪽에 어 그동안 최  2∼3  전 사전 약  해야 하고 하루 250 로 출

 원  제한 다.

는 '   양여사업' 로 에 체시  치하고 캠프 그 브스 전체 22만5천㎡  11만8

천㎡  2018년  전시·문 ·체험공간 로 꾸  침 다.

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기본구상안

는 355억원  들여 역사공원과 병 ·생태체험 , 역사전시 , 휴양시  등  조 해 볼거  제공

할 계 다.

에는 캠프 그 브스 근  23만7천㎡  매 해 련 , 숙 , 사격  등 체시  제공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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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프 그리브스 전경[연합뉴스 DB]

캠프 그 브스는 6·25 전   1953년 7월  2004년 라크 파병  50여 년간 미  주

하다 다.

는 2013년  내 생  1개 동  해 스 스 로 하고 다.

2014년 문객  5천771 , 난해에는 1만1천990 로  로 가했 , 최근 드라  '태양  

' 촬 로 알려  가 다.

 계 는 "  미  캠프 그 브스에 역사공원  조  경   에 큰 

  것" 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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